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2.05.09          
 

PI첨단소재, ESG경영 실천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석유공업과 협력 나선다 

 DMF 재활용 비중 확대를 위한 리사이클링 유기용제 공급계약 체결 

 

▶ PI(Polyimide) 제품의 주 원료 중 하나인 DMF 재활용 비중 확대를 위한 계약 체결 

▶ 원가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원료 수급으로 이익률 개선 기대 

▶ 리사이클링 제품 사용 비중 증가에 따른 ESG 경영 강화의 계기로 작용 전망 

 
 

<2022-05-09>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폴리이미드(Polyimide; PI) 필름 전문 제조사 PI첨단소재

(178920)는 환경보호 및 원가절감을 통한 ESG경영 실천을 위해 한국석유공업(004090)과 유기용

제 리사이클링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리사이클링 유기용제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응축액을 정제한 리사이클링 제품으로, 이번 계약

은 PI첨단소재가 제공한 응축액을 한국석유공업이 공급받아 정제 과정을 거쳐 PI첨단소재에 재공

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PI첨단소재는 금번 계약 체결을 통해 PI 필름 생산을 위한 주 원료 중 

하나인 DMF의 재사용 비중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 함으로써 안정적 원료 수급 및 원가 경

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환경보호에 이바지함과 함께 ESG 경영에 부합하는 경영 환경 

조성에 한발짝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석유공업은 국내 1위 산업용 아스팔트 제조기업으로 안정적 사업과 더불어 미래 지속 성장

을 위한 리사이클링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2월 울산화학단지 내 시설투자를 시작

으로 고순도 유기용제 리사이클링 증류타워를 건설 완료 하였으며, 금년 5월 시험생산을 거쳐 2

분기 내 상업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업 관계자는 “다수 기업에서 ESG 경영과 관련하여 리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이번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리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PI첨단소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DMF를 비롯한 주요 원부재료 가격 상승 추세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번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향후에

도 회사의 매출 성장 및 이익률 강화와 함께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

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PI첨단소재 PR담당 (02-2181-8635) 


